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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parenting)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 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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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양육자 간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는 애착이론은 주로 어머니와 아동 간의 관계에 초

점을 두면서 모성박탈론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10여 년 동안의 애착관련 국

내 연구 경향을 토대로, 애착 연구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으며 어머니 애착관계에 비

해 상대적으로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는 소홀히 다루어진 점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애착관계

가 상호 호혜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 자신의 자녀애착 경험을 통한 발달은 거의 연

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애착이론에 전제되어 있는 모성과 부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아버지 개입의 중요성 및 공동육아(coparenting)의 필요성을 제

언하였다. 덧붙여 부모됨의 경험을 통한 부모 자신의 발달적 의미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애착, 양육, 부모기, 모성박탈, 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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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미숙한 상태

로 태어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동안 부모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

이다. 대부분은 출생과 동시에 가정이라는 기

본적인 사회 단위에 소속되어 부모와의 만남

을 통해 최초의 인간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어린 영아에게서 부모와의 긴밀한 유대는 생

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Bowlby

(1958)는 생애 초기 영아와 양육자간 관계 특

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형성하게 되는 강한 정서적 유

대 관계를 뜻하는 애착(attachment)이라는 개념

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영아는 출생 시부터 생

물학적으로 부모에게 애착되도록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으며,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

자체가 영아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애착은 영아의 애착 대상인 양육자 또한 영

아에게 애착된다는 점에서 호혜적 관계이다.

부모가 영아와 형성하는 최초의 결속은 부모

가 영아의 사회적 신호에 맞추려고 하고 동시

적 일과(synchronized routines)를 형성하면서 더

욱 강력하게 형성된다(Stern, 1977; Thronick,

1989). 마치 춤추는 것과 비슷한 영아와 양육

자간의 협응된 상호작용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에게 더 나은 ‘춤 상대’

가 되고, 둘 간의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더욱

만족스러워지며 강한 호혜적 애착으로 꽃피우

게 된다(Isabela, 1993).

애착 대상과의 반복되는 상호작용 경험은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지도 즉,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내적 표상은 애착

과 관련된 경험이나 사고, 감정을 조직하는 일

련의 규칙체계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작동 모

델을 발달시키게 된다(Bretheron, Ridgeway &

Cassidy, 1990).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

인 모델로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대인관

계 시 자신과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고 대인

관계 상황의 의미를 해석하는 인지적 바탕의

역할을 하며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특성을

갖는다(Bowlby, 1988).

애착의 대상은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에게

서, 친구, 연인, 배우자 등으로 확장된다. 애착

전이 모델에 의하면 애착 행동의 세 구성 요

소인 근접성 유지(proximity maintenance), 편안한

안식처(safe haven), 및 안전 기저(secure base)가

한꺼번에 다른 애착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근접 유지가 가장 먼저 전이되고, 다

음으로 편안한 안식처의 전이, 그리고 마지막

안전 기저의 전이로 애착의 전이가 완성된다

(Hazan & Shaver, 1994). 근접성 유지는 아동 초

기에, 편안한 안식처 기능은 청소년기에, 안전

기저는 성인초기에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Hazan, Zeifman, Bartholomew & Perlman, 1994).

대부분의 애착 관련 연구들이 전생애적 접

근보다는 어린 아동과 어머니 간의 정서적인

유대에 강조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애착 이론

에서 생애 초기에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극적인 변화에 저항적이

라고 주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작동 모델이 이후의 경험 과정을 통해 조

정되고, 재구성되며, 보다 정교해지는 능동적

인 구조라는 점도 제안된바 있다(Bowlby, 1988).

Bowlby가 “작동”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이 애

착의 내적 표상은 역동적이며, 변화할 수 있

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애착 이론의 재해석과 확장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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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처음부터 열려있던 셈이다.

복수 애착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하나가 아

닌 여러 개의 서로 독립적인 애착 모델을 가질

수 있다. Bowlby(1982)도 유아가 여러 명의 애

착 대상을 가질 수 있으며, 아버지는 이차적인

애착 대상으로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애착 대

상은 부모를 넘어서서 배우자, 자녀 등으로 다

양해지면서 내적 작동 모델은 더욱 복잡해진

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therton,

Biringgen, Ridgeway, Maslin & Sherman, 1989). 그

럼에도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

니와의 관계에 기초한 애착 모델이 중심을 이

루면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 연구는 상대적으

로 적은 편이다.

국내 애착 연구들이 어머니-자녀 관계에 초

점을 맞추어온 데는 가정에서의 일차적 양육

자가 주로 어머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

통적으로 한국 여성들에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점과 무관하

지 않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주체를 어머니로 제한시킬 경우 단지 어머니

의 양육부담의 가중화를 넘어서서 또 다른 양

육 주체인 아버지에게도 발달적으로 바람직한

현실이 아니다. 이제 모성박탈론, 모성 강점

가설, 결정적 시기 등과 궤를 같이 해온 초기

의 애착 이론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

으로 재해석되고 새롭게 개념화될 필요가 있

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애착 이론에 암묵적으로 기저하고 있는 양육

에 대한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부

모됨의 의미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국내에서 이루어진 애

착 연구들의 동향 분석을 통해, 그동안 국내

연구가 주로 영유아에 집중되어 왔으며 아버

지 애착 연구가 소홀히 되어왔음을 밝히는 한

편, 애착을 포함한 양육 주제 전반에 전제되고

있는 모성과 부성의 의미를 재검토하면서 미

래지향적인 부모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초기 애착과 양육1)

돌봄 체계

광의에서 볼 때 양육성은 어리거나 미숙한

타인을 보살펴주는 것을 포함한 도움주기의

한 형태이다(조숙자, 1996). 역사적으로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며 타인을 보살피는 일은 여성

의 몫이었다. Parsons(1955)는 남성은 가정에 물

질을 공급하기 위한 직업 활동을 하는 ‘도구

적’(instrumental)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은 아버

지를 대신해서 가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표현적’(expressive)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이 더

잘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양육적이라는 일상의 고정관념

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양육성에서 성차가

없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Berman(1980)에 의하면 남녀의 양육적 반응을

생리적 지표(예, 동공의 크기, 혈압, 심장 박동

등)로 측정했을 경우 양육성에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녀의 양육 행동을

측정했을 때도 남녀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남녀에게 영아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하면 성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현

저히 아기에게 매료되었다고 응답을 했다. 특

1) 본 논문에서 ‘parenting’은 문맥에 따라 양육, 부

모역할, 또는 부모노릇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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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혼자 있는 사적 조건과 다른 사람들이 함

께 있는 공적 조건에서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를 판단하도록 하면 여성들은 사적 조건보다

공적 조건에서 아기가 더 예쁘다고 판단한다.

대조적으로 남자들은 공적 조건보다는 사적

조건에서 아기가 더 예쁘다고 판단한다. 즉 남

녀 모두 공적 조건에서는 성 고정관념적 기대

에 부응하는 양육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

는 양육성에서의 성차가 사실상 사회 규범에

따라 여성은 더욱 양육적인 행동을 보이려고

하고 남성은 양육적인 행동을 덜 선택하는 데

기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초기 애착이 이루어지는 영아 시

기의 양육의 대부분이 어머니라는 주 양육자

에 의해 전담되고 있다. Bowlby(1984)는 생물학

적 관점에서 애착 행동과 마찬가지로 양육 행

동도 어느 정도 생득적으로 프로그램된 것으

로 보았다. Cassidy(1999)는 양육 체계를 애착

체계와 관련 지워, 부모 행동체계의 하나로 돌

봄 체계(caregiving system)를 제안하였다. 영아기

의 부모양육은 양육적 돌봄, 물질적 돌봄, 사

회적 돌봄 및 교육적 돌봄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양육적 돌봄(nurturant caregiving)은 영아의

생존과 안녕에 필요조건으로, 부모가 영아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위험과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영아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양육적 돌봄에는 음식물, 의복, 보금자리, 안전

한 환경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물질적 돌봄

(material caregiving)은 부모가 영아의 물리적인

세계를 공급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부모는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물(장난감,

책, 도구 등)의 수와 종류, 환경 자극의 수준

등 아이의 물리적 경험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갖는다. 사회적 돌봄(social caregiving)은 부모 역

할의 대인간 측면에 해당되는데, 영아와의 관

계에서 부모가 사용하는 미소짓기, 발성하기,

입맞춤, 포옹하기 등 다양한 시각적,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이 포함된다. 교육적 돌봄

(didactic caregiving)은 부모가 영아로 하여금 환

경 내의 사물이나 사건에 관심을 갖게 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다, 부모는 영아가 환경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

을 수 있도록 외부세계를 소개, 조정, 해석, 관

찰, 학습하는 기회를 유발하고 제공한다. 교육

적 돌봄은 영아기 후반에 특히 중요해지고 그

이후로 갈수록 증가한다(Bornstein, 1995).

부모의 돌봄 체계의 활성화 결과는 아동의

애착 체계의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부모-아동의

근접성이고, 그 핵심적인 생물학적 기능은 아

동의 보호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모와 영

아 둘 다 편안한 근접성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봄 체계와 애착 체계는 함께 작동하

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이 떠나면 부모는 아

동을 되찾으려고 하고, 부모가 떠나면 아동은

부모가 돌아오도록 뒤쫓거나 신호를 보낸다.

돌봄 체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아동의 애착 체

계는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될 수 있는데(Bowlby,

1969, 1982), 부모가 근접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맡을 경우 영아의 애착 행동은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돌봄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아동의 애착 체계가 활

성화되는 방식으로 역동적 평형상태(dynamic

equilibrium)를 이루어 나간다.

애착 체계와 돌봄 체계의 특성상 현실적으

로 어머니에게서 가용성(availability)과 민감성이

높다는 점은 일상에서 모성역할이 부성역할보

다 강조되는 결과를 정당화하기 쉽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용성이나 민감성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장과 함께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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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성의 내용도 다양

하게 분화되고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면서 역할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여성을 양육의 전담자로 제한하는 것은 결

과적으로 자녀의 균형잡힌 발달을 제한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 행동의 반경 및 아버지

자신의 자아 발달을 제한할 수 있다. 결국 남

성을 제외시킨 여성의 양육성 강조는 애착 발

달에서의 부성의 기여를 간과하거나 평가절하

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양육에서의 중요한

자원의 한 축을 포기하는 일이 된다.

부모됨의 발달단계

부모기(parenthood)2)를 발달의 단계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된 시발점은 정신분석학적 접근에

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성인은 부모됨을 통해

아이에게 본능적인(drive-motivated) 정서적 투자

를 하면서 호혜적인 심리내적 과정을 경험하

게 되고 이것이 부모 자신의 성격 변화까지

이끌어내게 된다(Anthony & Benedek, 1970). 양

육을 통해 자녀가 발달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부모는 의식적, 무의식적

인 갈등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모 또한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 변화한다. 즉

성인이 세상을 항해해 나가는 의식적이고 무

의식적인 방법은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새

롭게 변화된다. 이러한 관점은 부모 시기, 즉

부모기를 부모 자신의 자아 발달(예, 자기효능

감 증진 등)과 환경(예, 가족관계에 초점 맞추

기 등)의 재조직을 위한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인생 단계로 보는 틀을 제공해 주었다.

2) 본 논문에서 ‘parenthood’는 문맥에 따라 부모기,

부모됨, 부모되기로 사용되었다.

한편 Galinsky(1981)는 부모됨의 발달을 6단

계로 구분하였다. 심상-형성 단계(image-making

stage)는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시기로, 미래의

부모로서 아이의 출생과 부모됨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부모의 과업은

역할 전환의 준비, 아이에 대한 느낌 형성, 아

이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아이를 조화시키는

것, 다른 중요한 성인들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를 준비하는 것 등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

신 기간 동안에 애착에 대한 표상이 되살아나

는 경험이 현저해지는데, 이는 자신의 아동기

경험, 특히 친정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생애 초

기에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키

면서 자기 모델이 발달하는 것처럼, 여성들의

경우 임신 중에 자녀에 대한 표상과 양육자로

써의 자신에 대한 표상이 발달하게 된다. 즉

임신 기간 동안, 여성들은 ‘어머니됨’을 준비

하면서 여성으로서, 부인으로서, 딸로서, 직업

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표상이 재구조화된다

(Stern, 1995). 최근에는 이 시기의 아버지(예비

아버지) 경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양육 단계(nurturing stage)는 출산부터 아이가

대략 2세가 될 때까지이다. 아이가 “싫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시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때

부모는 자녀가 어떠하리라는 이전의 기대와

실제 부모되기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 단계의 주요 과제의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애착 형성이다. 새로운 가족으로 등장한 아이

에게 애착이 이루어지려면 대략 2주 정도가

걸린다. 애착은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분리

(seperatedness)와 연결(connectedness) 경험 모두를

포함한다. 이 단계의 부모는 얼마나 많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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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이에게 헌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생활에 투자해야 하는지 우

선 순위를 평가하게 된다. 대부분의 아버지들

의 경우 이 시기의 부모역할을 어머니(아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 단계(authority stage)는 아이가 2∼5세인

시기로, 부모가 어떻게 힘(power)를 다룰지를

고심하는 때이다. 즉 책임감, 효과적인 의사소

통, 자녀의 보호, 제한 두기, 자녀와의 갈등 및

투쟁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 부모로서의 고민

이 시작된다. 여기서 권위 문제는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다른 양

육자, 조부모, 보모, 교사, 이웃 등)과의 권위

관계를 다루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조부

모가 지나치게 아이의 양육에 관여할 경우 부

모로서의 힘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를 숙고

해야 한다.

해석 단계(interpretive stage)는 자녀가 5∼12세

가 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부모의 주요 과

제에는 아이에게 세계를 해석해주고, 자아 개

념을 발달시켜주고, 질문에 답해주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기술에 접근하도록 해주

고, 가치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 등이 포함된

다. 일반적으로 권위 단계를 거쳐 해석 단계에

이르면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기대가

커지게 된다. 이 시기의 아버지 부재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호의존 단계(interdependent stage)는 자녀가

청소년이 되는 시기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부모는 성장한 ‘새로운’ 자

녀의 모습에 직면하며 상호작용해야만 한다.

상호의존 단계에서는 이전의 부모 자녀 관계

(예, 의사소통)의 모든 측면들이 재조정되고 새

로운 문제들(예, 성)이 언급되어진다. 부모의

일방향적인 권위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며 상호 존중하는 동반자적인 부모-자녀 관

계가 형성된다.

분리 단계(departure stage)에 이르면 자녀는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게 되며, 부모 역할도 바

뀐다. 부모의 중심 과제는 이제 자녀와의 연결

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성장한 자녀의 분리와

개별화를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된다. 이 시기

에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라는

심리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분리 단계는 평

가(evaluation)의 시기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부모는 자녀들이 얼마나 멀리 떠나갔는지 생

각하면서 그들 자신이 바라던 ‘부모-성장한 자

녀’ 관계를 이루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결국 부모됨의 중심에 부모-자녀 관계라는

‘관계’의 축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

자녀 간의 쌍방향적 애착은 전생애에 걸친 중

요한 발달 주제로 접근되어져야 한다. 비록 어

머니됨 혹은 아버지됨을 어떤 내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가에서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

나 부모됨이 이후 생애에서의 개인의 발달과

성숙의 기회라는 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내 애착 연구 경향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착 관련 연구

들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1998년부터 2008

년 사이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써 아동

및 성인의 발달관련 주제를 비중있게 다루는

분야의 정기학술지를 선정하였다. 그 가운데

연구제목 혹은 주제어 검색에서 ‘애착’이라는

용어가 삽입된 애착 관련 논문들을 분석 대상

으로 했다. 이러한 절차로 14개의 학회지에서3)

119개 논문들을 선정하여 연구자가 정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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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의거해 분석하였다4)

연구대상

국내 애착관련 연구들에서 조사된 연구대상

3) 유아교육학에서는 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교육연

구, 아동학에서는 아동학회지, 청소년학에서는

한국청소년연구, 심리학에서는 발달, 임상, 상담

및 심리치료 등 7개 분과에서 발간되는 한국심

리학회지를 포함함.

4) 김미정․강인설 (2008). ‘애착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1995년~2007년’의 분류

체계를 참고함.

유형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으로 초등학

생 이하(영‧유아 포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8편(26.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성

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40편(22.2%), 대학

생 연구가 31편(17.2%), 중‧고등학생 연구가

23편(12.8%)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노인을 대

상으로 하는 연구는 단 2편(1.1%)에 불과했

다.5) 한편 쌍연구는 전체 연구 중 편수 중 20

5)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 유아교육학 분야

는 학령기 이하 연령의 애착연구가 많았고(70.6%),

심리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학생(대학원생)

과 성인의 비율(68.5%)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

초등학생

이하
1 7 4 5 2 3 2 8 7 6 3

48

(26.7)

중‧고등학생 1 2 2 1 1 5 4 4 1 2
23

(12.8)

대학생

(대학원생)
3 3 5 2 3 6 3 2 4

31

(17.2)

성인 1 6 2 3 5 3 2 5 6 4 3
40

(22.2)

노인 1 1
2

(1.1)

임상집단 1 3 1 1 3
9

(5.0)

쌍-연구 1 6 1 2 2 3 2 1 2
20

(11.1)

기타a 1 1 2 1 1 1
7

(3.9)

전 체 4 22 12 14 17 13 15 28 26 14 15 180

a. 문헌연구, 도구의 타당도 연구, 순수 외국인 피험자, 사람이외의 애착대상

표 1. 애착관련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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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11.1%)이었으며, 이 가운데 유아가 중심 대

상인 연구가 12편(60%), 영아 대상이 7편(35%),

고등학생 대상은 단 1편에 불과했다. 특히 내

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녀-어머니 쌍연구만

있었을 뿐 자녀-아버지 쌍연구는 한 편도 없었

다. 또한 모든 쌍연구들이 애착의 쌍방향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방향적인 아동중심

적 접근을 하고 있었다.

애착대상

애착관련 연구에서 평가된 애착대상의 유형

은 <표 2>와 같다. 부, 모 모두를 애착대상으

로 한 연구 비율이 32.5%(39편)로 가장 많았고,

의미있는 일반 타인에 대한 애착 연구가

25%(30편), 어머니 애착만은 24.2%(29편), 복합

애착이 17.5%(21편)이었다. 특히 아버지 애착만

을 측정한 것은 단 한편에 불과했다. 연구 흐

름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혹은 부모 모두를 다

루는 연구들은 연도별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2000년 이후로 의미있는 타인과

복합 애착에 대한 연구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사회적 양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

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버지 단

일 대상의 연구는 2002년 이후에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령을 세분화하여 살

펴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에서는 어머니

단일 애착만 측정한 것이 22편(75.9%)으로 매

우 우세하였다.

한편 부모 모두를 애착대상으로 한 연구비

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심리학 분야에서도 특

히 임상 영역과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애착 연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

펴보면, 여전히 어머니 애착이 갖는 설명력에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

어머니 1 5 3 3 1 2 8 3 2 1
29

(24.2)

아버지 1
1

(0.8)

부․모 2 4 3 3 4 2 5 3 5 4 4
39

(32.5)

복합a

(2명이상)
1 4 2 1 2 2 5 3 1

21

(17.5)

기타b 1 5 6 4 8 3 3
30

(25.0)

전 체 3 10 11 9 11 6 13 20 19 9 9 120

a. 부모+ 교사, 부모+ 또래, 부모+교사+ 또래

b. 타인양육, 연인, 배우자, 의미있는 타인

표 2. 애착관련 연구에서의 애착대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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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아버지 애착은 대체로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 이론 자체가 어머니를 주 애착 대

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아버지 애착의 특

수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채 아버지 애착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애착 연구 영역

국내 애착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학

령기 이하의 아동집단을 중심으로 어떤 영역

에서 애착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아동 애착을 측정한 연구들은 아동의

애착유형과 부모의 양육자 특성과의 상관을

보는 연구들이 13편(17.1%)으로 다수에 속했다.

아동과 애착대상인 양육자로 나누어 애착연구

에서 주로 다루어진 연구 변인들을 분석해본

결과(표 3), 아동의 경우 정서‧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19편(32.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애착유형을 다룬 연구가 10편(17%)이

었다. 반면에 애착대상자인 양육자의 경우 주

로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 변인들 중심의 연

구가 13편(76.5%)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종합해보면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의 국내

애착관련 연구에서 연구 대상은 여전히 초반

기 연령중심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착대상은 어머니와의 유대를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는 거의

간과되고 있었다. 아버지 역할을 다룬 한편의

논문에서도 아버지 효과는 아버지의 직접적

양육 개입에 의해서보다는 양육에 대한 아버

지의 책임감에 의해서 예측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아버지와 아동간의 따뜻하고 친밀한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아

동

정서․사회성 발달 2 2 3 1 1 3 2 2 3 19

인지․언어 발달 1 1 2

신체발달 1 1

자아발달 1 1 1 1 1 5

문제행동 1 1 1 2 5

적응 1 2 2 1 6

애착유형 1 2 1 1 1 2 2 10

애착행동 3 1 1 3 1 9

부모표상 1 1 2

양

육

자

양육행동 5 1 1 2 2 1 1 13

애착유형 1 1 1 3

부모표상 1 1

전 체 2 14 8 6 3 6 3 13 11 7 3 76

표 3.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애착 연구 영(중복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76 -

관계가 애착안정성의 일부를 설명한다고 밝힌

정도였다. 특히 양육자에 대한 관심이 주로 양

육행동 변인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내

애착 연구들의 대부분이 애착의 양방향적 특

성이나 양육자 개인의 발달 측면은 적극적으

로 다루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자리: 모성과 부성

모성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모성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문화적

구성물로, 그 시대의 여성들의 역할을 규정하

고 통제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다. 한국 중

산층 가정의 경우 서구의 모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한국의 시대 역사적 맥

락 속에서 한국 문화특유의 모성 이데올로기

를 출현시켜왔다(윤택림, 2001). 조선시대에 강

화된 가부장주의는 현재까지도 가정 내에서

상당 부분 정당화되고 있으며, 엄부자모의 기

본 가정 또한 이상적인 양육 유형으로 존중받

고 있다. 그럼에도 근래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

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실 속의 아버지들은 가

부장으로서의 권위보다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

는 역할에 매달리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어머

니들은 과거보다 자녀와 더욱 밀착되는 양육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자녀 양육이 여성들에게서 현실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고 있다(홍승

아, 2008)

모성박탈론

Bowlby에(1977)는 생애 초기에 주요 애착대

상과 형성한 강한 유대 관계가 이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원형으로 작용하게 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중년기, 노

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되

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모성 박탈 가설

(maternal deprivation hypothesis)에서는 일차적 애

착 대상인 어머니를 양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

을 지는 존재로 보며, 영아가 어머니 같은 한

사람의 주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에 실패할 경

우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성 박탈 가설의 대중성에도 불구하

고 이 가설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관

찰 결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키부

츠(Kibbutz)와 같은 환경에서 다수의 양육자

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은 영아들의 경우도

매우 정상적인 발달을 보여주고 있다. 영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양

육자가 한명이든 여러 명이든 영아의 사회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가의 문제와 관

련된다. 사회적 자극 가설(social stimulation

hypothesis)에 의하면 영아가 자신의 사회적 신

호에 일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접촉하지

못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양육

자가 자기 행동에 맞춰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영아는 자신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고 믿게 되며, 이것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작

동 모델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통제감이 확

장되면서 유아는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 작

동 모델을 형성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Chodorow(1978)는 여성의 ‘모성성’과 남성의

성취적 ‘도구성’이 초기 자녀양육 과정을 어머

니가 전담하는데서 비롯된 인성 발달의 산물

로 보았다. 실제로 어머니가 가용적이어도 부

절적한 양육방식일 경우 모성실조아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유아기에 엄마와의 관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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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후 성장에서 문

제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머니가 자녀를 키

우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의 기질에 따라, 아버

지의 태도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양육자가 얼

마만큼 잘 돌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맥락에서의 다차원적 변

인들을 고려한 애착의 상호 복합성에 대한 관

심이 점증하며 이전의 결정론적 모성박탈론은

한 단계 진보하게 되었다(Caplan, 1954; Scarr,

1984). 아버지도 충분히 돌보는 기능을 하고

(Belsky, Gilstrap, & Robin, 1984), 아버지가 민감

하게 반응할 때 아동은 아버지를 애착 대상으

로 삼는다(Cox, Owen, Hendersin, & Margand,

1992).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전통

적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간에 어떠한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Scarr, 1984). 애착 대상으로서의 아버지 양

육의 정당성이 입증되면서, 유아는 어머니 이

외의 사람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으며 여러

명과도 애착 형성이 가능하다는 다면적 애착

의 가능성이 제안되었다. 나아가 어머니가 아

닌 다른 양육자도 질적인 측면에서 아이를 잘

보살펴 준다면 안정 애착이 형성될 수 있고,

영아의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있어서도 부모와

얼마큼 시간을 보내느냐의 양적인 문제가 아

닌 영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정상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었다.

모성강점가설

아버지 애착보다 어머니 애착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은 모성 강점 가설(maternal

strength hypothesis)(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3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조사결과 남녀 모두 아버

지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나타냈

다(Paterson, Field, & Pryor, 1994). 또한 연령증

가와 함께 남녀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안정되게 유지되었으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성인의 애착 성향과 더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ennan & Shaver, 1993; Main, Kaplan & Cassidy,

1985). 즉, 남녀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높은 애착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가 아동

의 주된 양육자로서 가장 선호되는 애착인물

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Forbes & Adarns-Curtis,

2000,: Haigler, Day, & Marshall, 1995; Lytton,

1980). 그러나 초기 애착 이론에 근거한 어머

니와의 관계 중심 모델 자체가 아버지의 관계

특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했

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기존 애착 연구들에서

아버지 효과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모성의 생물학적 근거를 강조하는 입장도

모성강점 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Tiger와

Fox(1971)에 의하면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과

정을 통해 자녀와 밀접하게 연결되게끔 유전

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양

육자가 영아에게 보이는 애정적 행동은 생물

학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머니의

경우 옥시토신, 아버지의 경우 바소프레신 등

의 호르몬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옥시토신의 분비는 분만 후와 수유 과정 중

모자간 정서적 유대 형성에 깊이 관여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Insel, 1997). 어린 시절에 어머

니의 긍적적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와의

초기 양육 경험이 이후의 적응에 중요함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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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졌다. 어린 시절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한 사

람들의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 과제 상황에서

코티졸과 도파민 수준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자율신경반응의 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ruessner, Champagne, Meaney, & Dagher, 2004).

Balbernie(2001)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뉴런들 간의 연결뿐 아니라 생화학적 반응의

패턴을 결정하고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준다.

즉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반복 경험한

스트레스가 뇌에서의 특정한 신경화학적 반응

패턴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모성행동이 상당부분 선천적인 생

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해도 뇌의 기능으

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애

착 또한 뇌의 생화학적 조절 기능만으로 설명

될 수 있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

지는 관계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송하나,

2006). 결국 애착에서의 모성강점 가설 또한

이 시대에 맞게 재포장된 모성박탈론의 새로

운 버전에 불과할 수 있다. 기존의 애착 이론

에서 암묵적으로 주장되어온 모성 강조는 이

제 변화된 시대사회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이론틀로서 재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부성

가정과 사회에 걸쳐 오랜 동안 가부장적인

남성성이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왔다. 이러한

강한 남성성이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1세기에 들어서 여성

고용의 증가, 성역할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문

화적 변동은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출

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최근 들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낯설었던 남성

들의 양육자로서의 아버지됨 즉, 부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버지됨

과거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은 주로 가부장

적인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 상이었다. 일반

적으로 부성의 특징은 힘, 단호성, 자유, 능동

성 등으로 기술되어진다. 이는 부드러움, 표면

에 나서지 않음(self-effacement), 수동성, 감수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모성과는 대비되면

서, 결과적으로 남성은 자녀양육에 부적절한

성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특히 모성의 생물학

적 결정론이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역설적으

로 남성들은 ‘남성다움’을 확립하기 위해서 오

히려 양육성이 억압되어져야 하는게 현실이었

다. 그러나 모성 신화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부

성 또한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지

배적 남성성은 일종의 사이비 천성(Pseudonatur)

(Dahmer, 1982; 정유성, 2008 재인용)에 불과할

수 있다. 근래 점차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회

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전반에 걸쳐 아버지

의 사랑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Veneziano, 2001). 이는

부성의 영향력이 모성의 영향력만큼 클 뿐 아

니라 발달 영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아버지 효

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준다는 점

에서 고무적이다. 부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은 생물학적, 개인적, 가족적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생물학적 요인. 오랫동안 여성의 경우 임

신과 출산 동안 호르몬 변화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모성은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반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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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우 양육 행동과 관련된 호르몬의 영향

은 없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

근의 연구들에 의해 아버지의 양육 행동 또

한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Storey Walsh, Quinton, Wynne-

Edwards, & Katherine. 2000). 낮은 수준의 테스

토스테론(testosterone), 높은 수준의 프로락틴

(prolactin)과 코티솔(cortisol)이 아버지의 양육 행

동과 관련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남성의 호르

몬 수준은 상대 여성의 호르몬 수준 변화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도

사회적 변수에 의해 생물학적인 변화가 생김

으로서 양육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

다.

개인적 요인. 남성에 따라 다른 개인적 요

인들이 부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의 심리

적 배경, 가족 환경, 아버지역할(fathering)에 대

한 태도, 동기,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이 포함된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스타일은

자신의 부친의 양육 행동을 모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즉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아

버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여의 결정 요소일

수 있다(Parke, 1996). 아버지의 성격도 양육활

동 관여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데, 진보적인 아

버지는 전통적인 아버지(관여는 하지 않으면서

훈육적인 아버지)에 비해 덜 불안해하고 덜 적

대적이며 덜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다(Jain,

Belsky & Crnic., 1996). 그리고 흥미롭게도 더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 자신들보다 아버지(남

편)의 양육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Russell, 1983).

가족적 요인.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는 가

정 내 어머니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Allen &

Hawkins, 1999). 예를 들어 여성의 ‘모성주의

숭배’(cult of maternalism)는 남성이 가정과 아이

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Beitel과

Parke(1998)에 의하면 어머니가 양육 행동에 참

여하는 아버지(남편)의 동기와 흥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버지의 양육을 어떻게 지각하는

지,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관여에 얼마나 가치

를 두는지에 따라 아버지 개입 정도가 달라진

다. 즉 어머니가 양육 능력에 관한 생득적 성

차를 믿고 있거나 그러한 믿음을 기준으로 남

편의 양육 행동의 질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은 결과적으로 남편의 양육 관여 수준을 감소

시키게 된다. 반면 아버지의 관여에 대한 어머

니의 긍정적인 태도는 아버지의 참여 수준을

높여 준다(Bonney, Kelley, & Levant., 1999). 또한

남편에 대한 아내(즉 어머니)의 지각이 남편의

아버지로서의 관여 수준과 상관이 있는데

(McBride & Rane, 1997), 아내가 남편을 자녀의

부모로서 지각하는 것은 남편의 관여를 증가

시키는 반면, 남편을 생계부양자로 인식하는

것은 남편의 양육 활동의 관여 수준을 감소시

킨다. 부부관계의 질도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보다 부부관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 결혼 만족도가

높을 경우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는

반면 부부 갈등과 부부간의 부조화는 부모-자

녀 관계의 질, 정서적 가용성의 결핍, 그리고

부적절한 양육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버지 개입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의 개

입(father involvement)을 통해 이루어진다. 1970

∼80년대 서구사회의 학계를 지배했던 아버

지 개입 영역은 최근 들어서 더 포괄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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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차원적인 차원들로 폭을 넓혀가고 있는

데, 접근성(accessibility), 관여(engagement), 책임

감(responsibility)의 세 차원으로 구분된다. ‘접근

성’은 아버지와 아동 사이의 실제적인 상호작

용과 관계없이 아버지가 아동에게 실재하고

이용가능한지를 말한다. ‘관여’는 아버지와 아

동과의 직접적인 접촉경험, 양육, 공유된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책임감‘은 보모의 선택, 방

과 후 활동 선택, 교사와의 대화, 아동 활동의

모니터링, 아픈 아이 돌보기, 소아과 의사의

선택, 약속하기 등에서 아버지가 아동에게 필

요한 구체적인 활동에 얼마만큼 참여하는지를

말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차원을 포괄해서 아

버지와 아동 사이의 관계가 지지적일 때 아버

지 개입은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영

향력을 발휘한다.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들은 다소 비일관

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꾸

준히 아버지 효과가 지지되고 있다. Cabrera

등(2000)이 아버지의 개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정서적 투자(emotional

investment)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 정서적 안

녕,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되었다. 아동

중기의 아버지 개입은 자녀의 학업 성취 및

학교에 대한 호감과 상관이 있으며, 청소년기

아버지와의 강하고 밀접한 애착관계는 보다

바람직한 교육적, 행동적, 정서적 결과를 산출

했다. 그리고 아버지 개입의 양과 질 모두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Veneziano(2001)는 자녀에 대한 아버

지의 수용-거부 차원이 자녀의 영아기부터 성

인 초기까지의 심리적 안녕과 건강은 물론 심

리적, 행동적 문제들과도 강하게 연관되어 있

으며, 모든 연령대에 걸쳐 아버지 사랑이 자녀

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아버지 사랑이 자녀의 성격과 심리적 적응문

제, 품행과 범죄 문제, 약물 남용 등에서 유의

미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 양식과 아버지와의 애착 양식이 서로 다

르다고 주장되어왔다(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Bretherton, 1985;

Bridges, Connell, & Belsky, 1988; Main & Watson,

1981; Fox, Kimmerly, & Schafer, 1991). 아버지와

의 애착은 자아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초

등학생들의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 어느 한 쪽

에라도 높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부모 모두

에게서 낮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동보다 사

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영,

최태진, 2007). 청소년들에게서도 아버지와의

애착 효과가 있었는데, 우수 여학생들의 경우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이들의 양성성을 발달

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여 결과적으로 진로장

벽을 낮게 지각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

성경, 이항심, 황매향, 홍세희, 2007).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에서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 어머니 애착이기보다는 아버지와의 애착으

로 나타났다(장휘숙, 2002). 남성의 성실성은

주로 아버지와의 애착에 의해 형성된다고 제

안되었다(장휘숙, 2003).

한편 Paquette(2004)는 어머니-아동과 아버

지-아동의 상호작용의 비교한 연구에서 아버

지들이 세상을 향한 아동의 개방성(openness)

발달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

다.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격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아이

들이 낯선 상황에서 용감해지는 것을 학습하

고 자립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이같은 ‘아버

지-아동 활성화 관계’(the father-child activation

relationship)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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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편안해지는 것에 목표를 두는 ‘어머니-아

동 애착 관계’와 비교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역동은 아버지와 아동의 정서적인 유대의 맥

락에서만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버지 애

착과 양육행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합하

면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자녀의 바람직한 성

장 및 발달에 있어서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개

입과 참여, 아버지와의 애착, 아버지와의 놀이

활동 등이 중요함을 보고하고 있다. 모성에 포

함된 가치들, 예를 들어 보살핌, 친밀감, 양육

자로서의 책임감 등은 어머니뿐 아니라 자녀

의 또 다른 부모인 아버지도 함께 누릴 수 있

는 기쁨이자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결론 및 논의

자녀가 초기에 경험하는 세계의 대부분이

가족 내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부

모라는 두 성인 양육자가 자녀 삶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책임지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한 아

동의 행동이나 적응 상태와 관련하여 '뉘 집

자식이다‘라는 정보를 통해 그 아동을 판단하

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동의 부모가 누구인

지, 그래서 어떻게 양육되었을 지를 추론함으

로써 그 아동 행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 과거에는

’호로 자식‘이라는 말만큼 모욕적인 말이 없었

는데, 가정에서 배운 게 없이 막되게 자란 사

람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를 넘어 부모

를 욕되게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

다.

Noddings(1984)는 ‘관계’(relationship) 자체를

존재론적으로 기본적인 것으로 본다. 그의 관

점에서 ‘보살핌’은 곧 관계의 개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어떤 관계이든 돌보는 자(the one-

caring)와 돌봄을 받는 자(the cared-for)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맺어진다 이때 돌보는 자는 돌

봄을 받는 대상 속에 자신을 대체시키거나 동

기화되어 몰두하게 되는데, 부모자녀 관계는

이러한 관계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고전적

애착 이론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 가운데 특히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돌보는 자로서

의 어머니 상을 고착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

을 미쳤다. 많은 애착 연구들이 어린 시절 어

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맺어진 애착이

자녀의 이후 발달에서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

적 유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주장해왔다

(Erickson, Sroufe & Egeland, 1985; Lafreniere &

Sroufe, 1985; Pastor, 1981). 반면,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애착 형성은 아동기의 문제행동 뿐

아니라 정신병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예

측 변인으로 지적되었다(Greenberg, Speltz &

Dekleyn, 1993; Pianta, Nimetz & Bennett, 1997).

이 시대의 어머니들조차 어린 자녀의 발달 및

적응 전반에서 모성역할이 결정적일 수 있다

는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

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에서 자녀양육

이 여성에게 일임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

반에서 19세기 초에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부

터였다. 그 이전에는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지

않았고 자녀양육도 대가족의 여러 성원에 의

해 이루어졌다(조성숙, 2002). 여성주의적 관점

에서 보면 모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

으로, 모성성을 양육에서의 절대적인 가치로

강조하는 것 자체가 모성 이데올로기에 불과

하다고 비판받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아버지의 부재가 심화되면서 양육의

주된 책임이 모두 어머니에게로 넘겨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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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뜨고 있는

‘알파맘’과 ‘베타맘’이라는 어머니상에서도 우

리는 신종 모성 신화를 읽어내게 된다. 어머니

가 자녀 교육(성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

야하는 이 시대의 유능한 어머니란 자녀의 진

로지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알파맘이 되

어야하는 동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려해주

는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베타맘의 특성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시대 어머니들이 엄모자모로의 역할전환

으로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듯이, 아버지들

역시 다른 방식으로 부성의 위협을 받고 있다.

과거의 엄부상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으며, 한

국특유의 장시간 노동문화 여건 속에서 ‘아버

지 부재’에 대한 비난까지 온통 개인이 감당해

야하는 실정이다. 아버지들 스스로 가족의 생

계부양 책임과 함께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친

밀한 ‘친구같은’ 아버지를 바람직한 부성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보여주는 아버

지의 모습과는 괴리가 크다. 모성이 역사적 과

정 속에서 구성되어왔듯이 부성 또한 사회문

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역할 또한 고정적인 것이 아니

라 변화될 수 있고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다. 특히 초기의 애착 이론이 성역할 분담이

정당화되던 산업화 이후 시기의 전쟁 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동물 실험으로부터 아이

디어를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전적

애착 이론에서 주장되고 있던 가정 그대로를

오늘날의 양육 상황에 적용시켜 모성과 부성

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에서는 애착과 양

육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을 바탕으로 ‘공동육

아’의 필요성 및 ‘부모됨’의 의미를 ‘부’와 ‘모’

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공동육아(coparenting): 아버지의 육아 참

여와 사회적 양육

여성주의자들은 여성 억압의 근원이 여성의

양육역할과 무관할 수 없다고 본다. 젠더화된

세계 속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돌봄과 양육

을 강조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

지 못하다. 오랫동안 부모의 역할은 성을 기준

으로 하여 파슨스식 이분법으로 도구적 역할

과 표현적 역할로 나뉘어 여성에게는 정서적

역할을 특화시키고 남성에게는 과업 성취 및

가족과 외부 세계의 연결 역할을 특화시키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애착 연구자들이나 임

상가들조차 양육(parenting)보다는 어머니역할

(mothering)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애착에 관

한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애착 효과를 보고함으로

써 암묵적으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책

임을 강조하고 있다(Ryan, Solburg, & Brown,

1996). 모성박탈론, 초기 애착을 강조하는 결정

적 시기 등 애착 관련 가설들은 여성을 자녀

에게 묶어두려는 ‘모성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구별적 부모역할 수행

이 점차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

고 있다(Hugent, 1991). 여성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 여성의 삶에서 어머니 역할이 차지

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직업

의 비중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ffman,

1977). 아버지의 역할 또한 눈에 띄게 변화하

고 있으며(Cabrera et al., 2000), 자녀양육에 직

접 참여하는 아버지도 증가하고 있다(Hoffman,

1989). 아버지에게서도 기존의 부성의 역할은

감소되는 반면에 자녀양육에 협조해야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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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점증하고 있다. 이제 이상적인 아버지 상

은 일상에서 자녀양육의 구체적인 부분에 적

극 참여하며, 자녀와 좀 더 표현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이상적인 아버지상

으로 바뀌고 있다(Rotundo, 1985). 이는 21세기

에 이르러 모성과 부성의 구별이 모호해진 ‘양

성적’ 부모역할 개념(유안진, 신양재, 1993)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현실은 가사와 양육

이 여성의 몫이라는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로 인한 많은 취업 주부가 겪게 되는 역할

과부하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특

히 Chodorow는 성적 불평등이 여성의 독점적

육아에 의해 재생산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

내에 아버지가 부재하고 어머니가 육아를 전

담할 경우 남아와 여아는 다른 성역할 정체

성 형성 과정을 겪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여아의 경우 어머니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

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 동일시(personal

identification)가 일어나면서 성역할을 습득하게

된다. 반면에 남아들은 아버지가 돌봄의 역할

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개인 동일시를 할 수 없으며, 아버

지가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남성의 역할을 지

위동일시(positional identification)를 통해 학습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어머니 혼자 양육을

담당할 경우 발달 과정에서 여아에게는 관계

성, 남아에게는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남녀 이분법을 고착시켜나가게 된다. 이에

Chodorow는 남아나 여아 모두 한 명 이상의

성인들에게 개인 동일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남아는 주변에 양육자로서

의 역할을 하는 남성들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

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아는 양육 뿐 아니라

가치있는 역할을 가지고 합법적인 힘을 행사

하는 여성들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남녀 모두 개인화되

고, 강한 자아감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이며 안

정된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조혜

자, 2002).

애착 이론의 접근틀에서도 생애 초기의 형

성되는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어머니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애착 대상으로 확

장되어나갈 수 있음이 제안되고 있다. 애착 표

상은 상호 관련되어 있는 다차원적 내적 모델

들의 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자와의 관

계 뿐 아니라 또래 및 다른 타자들과의 관계

경험의 역사로부터 추출된 내용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은 복수 애착의 개념화를

가능하게 하여, 자녀 양육의 문제를 어머니가

전담해야한다는 관점으로부터 양육에서의 아

버지 적극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의

기반을 제공해주게 된다. 나아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가장 영향

력이 크기는 하지만, 영역에 따라서는 다른 애

착대상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해준

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근래 ‘자녀중심주

의’,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 역할의 비대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제

양육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의

아버지의 참여를 강조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적 양육의 차원으로 접근 되어야 할 사회

적 과제로 볼 수 있다.

부모됨의 의미: 자아실현과 부모권

부모됨은 한 개인이 성숙에 이르렀다고 해

석될 수 있는 중요한 성인 역할의 하나로

(Hoffman & Manis, 1979), 개인의 생애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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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게 된다. 대부

분의 여성, 남성에게 있어서 부모됨은 생애의

궁극적 의미의 출처이기도 하다(Huyck &

Hoyer, 1982).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며, 부

모의 생에 의미감과 목표감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부모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이다. Erickson(1950,

1968, 1982)은 성인기 발달의 핵심 개념으로

생산성(generativity)을 제안했는데, 여기서 생산

성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돕

는 것을 말한다. 생산성은 현실에서 여러 방법

으로 성취될 수 있지만 자녀의 삶을 보호하고

자녀와 삶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끌고 가르

치는 부모됨의 맥락에서 이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부모됨은 부모로써 가르치고자 하

는 내재적 소망을 경험하는 기회이자 다른 이

를 돌보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need

to be needed”가 실현되는 장(場)이기도 하다

(Erickson, 1982). 이러한 관점들은 부모 시기,

즉 부모기를 부모 자신의 자아 발달(예, 자기

효능감 증진 등)과 환경(예, 가족관계에 초점

맞추기 등)의 재조직을 향한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주요한 인생 단계로 보는 틀을 제공해주

게 된다.

여성의 경우 임신 기간 동안 아기와의 일체

감을 가질 뿐 아니라 출산 후에 아기를 돌보

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우리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부모로서의 정체감이 성정체감 발달

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남성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등 아버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인기의 성공적인 과업을 이룰

수 있으며, 성격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Hawkins & Belsky, 1989). 부모로서의 전환은

남성으로 하여금 기쁨, 만족감, 성취감 등 긍

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Russell, 1974). 부

모됨에 대한 보상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얻어

지는 성취감, 자녀 성장에 영향을 주며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의 증가(Lamb, Pleck,

Levine, 1985) 등 다양하다. 남성들의 경우, 아

버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아버지로

서의 자신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다시 자신감이나 만족감이 강화되어 아

버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즉, 어머니됨

의 경우 못지 않게 아버지가 되는 것은 즐거

운 경험이며, 아버지 개인의 성숙과 함께 부부

관계에도 도움을 준다(Cowan, 1988). 로저스

(Rogers, 1961)에 의하면 인간의 삶 속에는 자기

를 확장시키고 자율화시키고 발달시키고 성숙

시키려는 충동, 즉 인간의 전반적인 능력을 적

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활성화 정도에 따라 자기를 증대시켜나가게

된다고 한다. 결국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통해 부모가 되고자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달

성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보다 성숙해지

며, 자신이 성인의 대열에 속했다는 성취감을

얻게 된다는(조성연, 2006) 점에서 부모 개인에

게서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됨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려는 욕구 외에 그들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갖는다(장휘숙, 2008). 특히 어린 자녀

를 양육해야 하는 시기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일을 제한받거나 침해받게 됨으로써

부모됨이 역설적으로 부모의 개인적 발달 욕

구를 저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주 양육자로서의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의 경

우 양육으로 인한 과부하는 개인으로서의 자

아실현이나 성취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

다. 즉 여성의 현실에서 부모됨이나 양육 경험

을 긍정적인 ‘생애 과업’으로만 받아드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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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남성의 상황이라고

해서 부모됨을 편안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현

실이 아니다. 초인적 아버지(superdad)와 초인

적 어머니(supermom)가 요구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상 우리 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한국 사회의 돌봄 위

기(care crisic)나 부모들의 소모증후군(burnout

syndrome)6)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어머니 역할 외에 다양

한 지위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여성들이 오

히려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역할

에 충실한 남성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했다. 이

는 여성들은 부모역할과 함께 다른 역할을 함

께 수행함으로써 그리고 남성들은 직업역할과

함께 부모역할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심리적으

로 건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부모됨과

자녀와의 애착 경험이 자녀 뿐 아니라 부모

개인의 기쁨과 자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

지기 위해서는 학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

체가 양육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

해 실천가능한 모성과 부성의 역할을 탐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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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attachment theory and parenting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attachment theory that emphasizes the emotional bond between a caregiver and a child has been the

base of the theory of maternal deprivation. The tendency of research on attachment recently for 10 years

in Korea shows that most attachme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bout infants and toddlers and rarely

interested in father-children attachment compared to mother-children attachment. In addition, caregivers'

development through being parents has been hardly examined although attachment is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researcher reinterprets the meaning of motherhood and

fatherhood based on attachment theory and suggests the importance of father involvement and the need

of coparenting. Parents' own development through parenting is also discussed.

Key words : attachment, parenting, fatherhood, maternal deprivation


